
시인 채희문은 내 고향 포
천 군내면 출신으로 80년 문
협 발행‘월간문학’을 통해 시
인 황명(문협 이사장)의 추천
으로 등단한 시인이다. 한국
외국어대학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주간, 일
간스포츠 편집장을 역임한
민완기자이자 일간신문 간부
였다.
국정홍보처 전문위원이었던

시인 채희문은‘두 사람의 롯
데’를 비롯하여 60여권의 시집
을 냈는데 전라남도 천관산 자
락 문학공원에 시비(詩文學)가
있다(2001).
이번에 출간된 시집‘아직도

못다 부른 노래’는 70고개를 넘
는 고희(古稀)기념 시집이자
‘서녘 하늘의 눈부신 노을의
노래’라고 하는 게 옳은 대답
일 것이다. 문단 27년의 중진답
게 무게 있는 250편의 시가‘고

독의 미학(美學)’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다.
육필시집(肉筆詩集)의 손맛

을 느껴 보고픈 신인들의 교과
서라고 할 수 있다.

김창종 본지 자문위원회 고문

경기도내 지역 연극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연극활성
화를 통한 무대공연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제17회 경
기국제아마연극제가 6월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국제아마연극제는 안성시에

있는 안성죽산공연장 용설아트스
페이스에서 (사) 한국예총 경기도
연합회 주최, (사)한국연극협회 경
기도지회 주관으로 5일간 일정의
열띤 경연을 펼치게 된다. 
이번 연극제에 극단 마홀(대표

임태순)이 포천시를 대표하여 연극
‘결혼전야’를 출품하여 6월14일 오
후3시40분 무대에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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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헌 조사수는 성품이 굳세
고 절개가 있었다. 그가 출근하
는 길 옆에 진복창의 집이 있었
는데 당시 진복창은 윤원형의 심
복으로 을사사화 때 사림을 숙청
하는데 앞장섰다. 그리하여 많은
선비들로부터‘독사(毒死)’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그는 자기를 벼슬에 추천

해준 구수담까지 역적으로 몰아
사약을 받게 하는 등 윤원형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장서
옥사를 일으켜 제거하였다.
그러므로 진복창의 위세를 두

려워한 대신들이 늘 허리를 굽히
고 그를 대하였다. 하지만 조사
수는 3년동안 진복창의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한번도 집에 들러
인사하지 않았다.
진복창이 그 소리를 듣고 아전

을 문 밖으로 내보내 무릇 자신
의 집 앞으로 지나면서도 들르지
않는 자의 이름을 적어 올리게
하였다. 조사수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이전에 다니던 이현로(梨峴
路)를 버리고 다음부터는 길을
돌아 어의동(於義洞) 쪽 길로 다
녔다. 진복창이 또 이 사실을 알
고는 어의동에 사람을 배치하여
탐지하게 하였다.
하지만 조사수는 끝내 진복창

의 집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는
소인 보기를 마치 몸이 더럽혀지
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었다.
명종때 심연원(沈連源)은 영의

정으로 있었는데 조사수는 지경
연(知經筵)으로 함께 조정에 입
시하게 되었다. 그때 조사수가
대신들의 가옥이 지나칠 만큼 크
다고 논하였다.
“영의정 심연원에게는 첩이 하

나 있습니다. 그 첩이 지금 새
집을 짓고 있는데 몹시 사치스러
울 뿐 아니라 집에 딸린 행랑채
가 너무 큽니다. 더구나 지붕에
단청까지 그렸으니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임금 앞에서 무안을 당하자 심

연원은 등에 땀이 나서 옷이 흠
뻑 젖을 정도였다. 마침내 임금
이 심연원에게 물었다.
“지금 한 말이 맞는가?”그러
나 심연원은 고개를 조아리며 대
답했다. “조사수의 말이 맞습니
다. 신의 불찰이옵니다.”
경연에서 물러나오자 심연원

이 조사수를 불러 말했다. “그대
의 말이 아니었다면 내 잘못이
더욱 클 뻔하였소.”그뒤 심연원
은 단청을 모두 지워버리고 첩의
집 행랑채를 깊이 잠근채 손님을
맞지 못하게 하고 작은 사랑채에
서만 손님을 맞았다.
훗날 심연원은 조사수를 추천

하여 이조판서에 오르게 하였다.
심연원은 조사수의 강직함을 인
정하였고, 조사수는 강직함을 지
켰으니 모두 공경할 만한 일이
었다.
어느해 홍담(洪曇)이 병조판서

에 임명되자 조사수가 대간들에
게 말했다. “홍담은 나의 친한
벗입니다. 그러나 홍담의 재능을
보건대 이조판서로는 적임자이
나 병조판서로는 합당하지 않습
니다.”그러고는 끝까지 주장하
여 직책을 바꾸었다. 그리고 곧
돌아가 홍담에게 말했다. “이번
일은 내가 주장한 일이네. 미안
하네.”그말을 들은 홍담이 말했
다. “내가 병조판서 자리를 더럽
힌다는 말은 결코 견뎌낼 수 없
는 모욕이네. 하지만 돌아보건대
그대가 조정에서 논의를 올바로
펴고 있으니 자네를 믿을 뿐 아
무런 근심도 없네.”
중종 때 청백리를 뽑는데 조정

에 청문(淸門), 예문(例門), 탁문
(濁門)을 세웠다. 즉 신하들을
청렴한 사람, 보통 사람, 청렴하
지 못한 사람 등 세 단계로 구분
하여 각자 자신에게 합당한 문으
로 들어가게 하였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예문으로 들어갔는데
조사수만 청문으로 들어갔다. 하
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
았다.
조사수(趙士秀)
1502년(연산군8)~1558년(명

종 13)
본관은 양주(楊州)이며 자는

계임(季任). 호는 송강(松岡)이
다. 1531년(중종 26)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정연. 교리. 보
덕 등을 지냈다. 그후 제주목사,
이조참판 등을 거쳐 대사성, 대
사간, 대사헌, 경상도 관찰사 등
을 두루 지냈으며 다시 이조·호
조·형조·공조의 판서를 거쳐
지중추부사·좌참찬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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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松岡) 조사수(趙士秀) 
“그른일에는몸을굽히지않는다”

리효종
포천한시사대표

장례(葬禮)에는 토장(土葬)을
비롯하여 풍장(風葬), 조수장(鳥
獸葬), 화장(火葬), 수상장(樹上
葬), 살장(撒葬) 미이라 장 등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여러
종류의 장례법에는 크게 나누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죽은 사람의 시신을 땅

을 파고 살아 있을 때 모습으로
묻는 토장(土葬) 풍습과 둘째,
죽은 시신을 자연풍화(自然風化)
에 맡겼다가 유골(遺骨)을 땅에
다 묻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셋
째로 화장(火葬)을 하여 그 유회
(遺灰)를 들이나 나무 밑이나 산
또는 꽃밭, 바다, 강 등에다 뿌리
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은 원래 흙에서 태어났다
는 생토생명기원설(生土生命起源
說)에 입각하여 죽은 시신(屍身)
은 흙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토장
(土葬)이 우리 전래(傳來)의 장
례 풍속으로 보편화되어 왔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버려진

원두막에다 시신을 놓아둔다 든
가 짚이나 풀로 작은 집을 만들어
그 속에다 시신을 안치하는 풍속
도 있었으며 바람이 잘 통하는 자
연에다 시신을 안치하여 돌 위에
다 안치한 채로 풍화(風化)되게
하기도 하였으며 돌 위의 시신이
새나 짐승에 의해 먹혀지고 뼈만
남으면 땅에 묻는가 하면 나무 위
에다 얹어 놓는 수상장과 시신을

여러 곳에 살포하는 장례도 있어
왔으니 기이하기 그지없다.(우리
나라 여러 지방의 풍속)
원시농경사회의장례풍속이 50

년대까지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남
아 있어 장례 예법을 연구하는 학
자들에게 좋은 자료로 제공되었는
데 요즈음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필자가 어렸을 때인 30~40년대만
하더라도 결혼 전, 아기들의 석장
(石葬)터가 있었는데 죽은 사람의
시신을 돌로 덮어놓는 무덤이 있
었다. 또, 전염병에걸려죽은사람
의 시신을 원두막에 올려 놓았다
는얘기도들은기억이난다.
요즈음 백여 년 전 무덤에서 미

이라로 남아 있는 시신과 편지가

이장(移葬)시 발견 되여 화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어 재미있었다.
장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
는 기후 조건의 인도나 종교적 풍
속에 의한 민족적 특성도 장례에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즈쏘니언 박물관」지하에는
박물관을 건립한 영국인 부호「스
미즈쏘니언」과 박물관 건립 당시,
박물관 지하에서 발견된 미국 인
디안 소녀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
되여 있으며 영국의「대영박물관」
에는 이집트 파라오(왕)들의 미이
라가 진열되어 있으며 유럽의 유
명교회 지하 묘소에는 유명 승려
나 명인들의 시신이 안치 되여 있
다. 중국의 진시황은 비밀리에 등
극 직후부터 평생을 만든 황릉에
묻혔으나 세계인의 볼거리로 발견
되어 13억의 중국인을 먹여 살린
다. 내 고향 포천에는 왕족, 귀족,
부통령, 장관을 역임한 명사의 묘
소들이 다수 있으나 토장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명한 고장이 되
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수수필필가가김김창창종종의<포천 이야기> (201)

「장례(葬禮)」이야기(1)

일종의 총체연극인 뮤지컬은 복
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즐겁고
다소 가벼운 공연양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작과정에 있어서 일반
연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구조가 복잡하다. 그것은 드라마,
음악, 춤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앙
상블을 이루어야하고,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발하고 스펙터클한 무대장치와
화려한 의상 이외에도 때로는 특
수효과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렇기 때문에 뮤지컬은 정극(일반
적인 대사 연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 백억 원 대의 엄청
난 제작비와 인력 그리고 기업화
된 기획력이 투입되기도 한다. 쇼
비지니스(Show Business)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일반적으로
정통연극은 극의 기본흐름인 발
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의 단계
로 사건이 진행된다. 하지만 뮤지
컬은 여기에 음악과 춤이 더해져
마치 오페라처럼 음악적인 진행이
사건을 이끌어갈 때도 있으며 춤
이 진행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
을 때도 있다. 공연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연극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양식은 전혀 다르다
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까지 뮤지컬 코미디

는 지극히 희극적이며 낭만적인
그렇지만 허술한 대본이 주류를
이루었고, 대신 감미롭고 재미있

는 노래, 주연배우의 스타성 그리
고 화려한 앙상블 춤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오프닝을 포함하여 15
곡에서 20곡 정도로 구성된 전형
적인 2막 대본이 일반적인 구조
였다. 1막과 2막 사이에 피날레가
연주되었으며 독창과 듀엣, 중창
들 그리고 단 한 두 소절의 노래
도 포함되는 오페레타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 물론 현대 뮤지컬도
이러한 음악적인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 음
악의 양식이 다양해지면서 뮤지
컬의 음악적 구성도 자유롭고 다
양하게 발전하였다. 최근 뮤지컬
에는 록과 재즈 등이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랩을 포함한 젊은이들
이 좋아하는 다양한 음악들도 사
용되고 있다. 심지어는 라틴음악
들뿐만 아니라 뮤지컬 <우모자>
와 <라이온 킹>처럼 아프리카 민
속음악들도 무대에 등장하고 있
다. 최근 한국에서는‘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사람(Break Beat-
Boy)’의 의미를 지닌 비보이(B-
Boy)를 뮤지컬 무대에도 등장시
켜 퓨전화된 상품으로 뮤지컬계
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전통적인 개념의 뮤지컬 코미

디 공연에서 음악을 구성하고 있
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이는 일반적인 논리를 예로
든 것으로써 오늘날에는 파격적
인 요소가 나오거나 생략되는 경

우도 많다.
1. 서곡(Overture): 오페라처럼

극이 시작되기 전에 오케스트라
가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을 알리
기도 하고 또한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짧게 인트
로 만이 연주되거나 생략되는 경
우도 많다.
2. 오프닝넘버(Opening Number):

서곡이 끝난 후 연주되는 곡으로
앙상블들의 합창으로 이루어진다.
활력에 넘치고 관객들이 극에 몰
입할 수 있게 만든다.
3. 엑스포지션 넘버(Exposition

Number): 극의 배경과 상황설명
을 해주는 제시곡이다. 물론 노래
를 통해 전달되며 관객들이 상황
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확한 가사 전달이 요구된다.
4. 프로덕션 넘버(Production

Number): 뮤지컬의 하이라이트로
대체로 1막의 중간 부분이나 1막
의 끝에 나오는 곡이다. 주·조
연, 앙상블 및 댄서 등 뮤지컬의
각 요소들이 모두 함께 하며 화
려하고 활기차다.
5. 쇼 스토퍼(Show Stopper): 뮤

지컬에서 일종의 기분 전환의 역
할을 하는 부분으로 보드빌이나
뮤직홀에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극의 흐름과는 다소 괴리감
이 있더라도 재미있는 노래나 연
기를 삽입시켜 관객을 즐겁게 해
주는 것인데 박수나 환호로 인하

여 뮤지컬의 진행을 잠시 멈추게
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6. 아리아(Aria): 오페라에서 사

용하는 단어로 뮤지컬에서 남녀
주인공이 각자 사랑의 환희나 슬
픔 등을 노래하며, 일반적으로 극
의 내용이 절정에 달할 때 나오
는 노래이다. 작곡가가 가장 심혈
을 기울이는 노래이며 음반의 판
매와도 직결되는 음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음
반이 수천만장 이상이 팔렸다는
웨버의‘메모리(Memory)’나‘던
크라이 포 미 아르헨티나(Don’t
Cry for Me Argentina)’등이 유명
한 예이다.
7. 반복(Reprise)과 커튼 콜

(Curtain Call) : 대부분 변주로 이
루어지는 반복(Reprise)은 극적 상
황의 변화를 관객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중요한 극적 순
간에 나온다. 반복이 수반되는 커
튼 콜은 공연이 모두 끝난 뒤 배
우들이 무대 인사를 하며 관객들
의 환호에 답하는 의미에서 극중
의 중요 아리아나 합창곡 등을

다시 부르거나
편집하여 메들
리로 보여주는
피날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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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음악의보편적인구성

소곤소곤속삭이는듯한
손맛의詩250편

채희문육필시집‘아직도못다부른노래’

극단마홀‘결혼전야’출품

제17회경기국제아마연극제
안성죽산공연장에서

# ⇰

楊 載 昌
포천향교 전교

端午藝術祭(단오예술제)초대漢詩

熟麥移秧漢水洞(숙맥이앙한수동)   端陽好節古今同(단양호절고금동)
한내천 동촌에서는 보리가 익어가고 모내기가 한창인데 단오명절 풍속은 고금이 다름이 없네.

韆閨女娟容像(추천규녀연용상)   脚戱丁男健壯風(각희정남건장풍)
그네 뛰는 아가씨는 고운 얼굴이 자랑스럽고 씨름하는 젊은이는 건장한 모습이 듬직하네.

南固山陵松茂裏(남고산릉송무리)   德津斷岸柳靑中(덕진단안류청중)
남고산 자락엔 푸른 소나무 무성하고 덕진 나루 언덕엔 버들잎이 짙어가고 있네.

菖蒲洗髮誇顔美(창포세발과안미)   孝道家門福不窮(효도가문복불궁)
창포물에 머리 감으니 고운 얼굴 자랑스러운데 효도하는 문중엔 항상 큰 복이 이어 지리라.

포천향토사연구소소장 이석구

“과거사보다는현대사를정리하고싶다”
문화예술전문가와함께읍면동순회여행추진해야

포천향토사연구소는 1986년 포
천문화원이 설립되면서 세워졌
다. 초대 리효종 소장이 13년 동
안 재직하면서 다양한 연구 및
저술활동을 펼쳤다. 
향토사발간과 묻혀진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포천향토사 연구소는 포천 관내
읍면동에 각 2명씩 위원을 임명
해 활동하고 있다.
제2대 이석구(72·사진)소장은

“포천향토사 연구소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과거의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작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
상으로 자료를 정리해 나가는 연
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예를 들자면 이 고장의 인물로

알려진 오치성, 이한동, 김용채씨
등 정치인물에 대한 자료를 모으
고 수집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미
리 해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산이 중요하다.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예산지
원이 요구되고 있다. 예산이 마
련된다면 당장 시작하고 싶다.
경영인으로서 교육자로서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남기고
자 하는지를 직접 물어보고 정리
해야 된다.

이 소장은 또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지금은 서민의 시대, 민주
시대다. 따라서 시청버스를 빌려
타고 각종 문인이나 예술가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각 읍면동을
순회하고 싶다. 한 곳에 일주일
씩 머무르면서 면장도 만나고 그
곳의 명소도 찾아보고 역사도 캐
보고 싶다. 그래서 문인은 글로
남기고 화가는 그림으로 남기고
음악가는 작곡을 하고 연극인은
극을 만들고 무용인은 춤을 만들
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 사진
작가는 동네 구석구석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포천향토사연구소
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한다.
14개 읍면동을 모두 순회하는

데 3~4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다. 
그런데 이 소장은 이렇게 대화

로는 잘 이야기 하지만 여러 사
람들 앞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해
서인지 잘 이해를 못 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해 이

소장은 공식석상에서는 포천향토
사연구소장이라고 소개를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너무
열악한 실정이라며 좀더 실질적인
지원이 아쉽다고 지적한다.
포천향토사 연구위원들에게 바

라는 사항에 대해 이 소장은 일
상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

지 연구소 활동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점심 한끼 대접하지 못하
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과제만
당부했지 이렇다할 보상을 못한
점이 부끄럽다.
이 소장은 선비의 고장 약진하

는 포천을 발간한 의도에 대해서
포천을 빠르게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작했으며
포천군지의 내용이나 규모가 방
대해 모든 사람이 읽고 이해하기
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
으로 요약을 하여 이해하기 쉽게
편집했다고 한다.
약진하는 포천의 주요 목차를

보면 제1장 우리고장의 역사, 제
2장 우리고장의 자연환경, 제3장
우리고장의 삶과 문화, 제4장 우
리고장을 빛낸 인물, 제5장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제6장 관광문
화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리고장을 빛낸 인물을

보면 학자로 최치원, 양사언, 김
석문, 이서구, 김평묵, 이해조, 정
치가로는 유순, 김수동, 박순, 유
전, 황정욱, 김권, 이항복, 서성,
이덕형, 이성길, 이경여, 조경, 인
평대군, 정만석, 충신으로는 유응
부, 권종, 조득남, 독립운동가로
는 최익현, 이종일, 권동진, 박동
완, 효자로는 유인선, 신급, 유홍
서,유찬서 형제, 최천극, 오백주
등을 소개했다.

다양한 집필활동을 통해 포천
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
록 노력해온 포천향토사연구소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포천
시의 관심과 애정어린 예산지원
과 포천시민들의 우리고장 역사
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포천향토사연구소에서

추진한 연구사업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향토문화 유적사료집 발간

(1991.6.30) ▶독립운동사 발간
(1991.4.13) ▶지명유래집 발간
(1993.12.20) ▶포천의 서원 발간
(1994.12.24) ▶포천의 암각문 발
간(1997.2.15) ▶포천의 사,단,정
려 발간(1997.10.20) ▶포천금석
문대관 발간(1998.12.20) ▶포천
의 설화 발간(2000) ▶약진하는
포천 발간(2002.1) ▶포천역사문
화개관 발간(2002.6) ▶포천의 문
화유산 발간(2002.12.30) ▶포천
의 인물지 발간(2003.12.31) ▶향
토사료 총람(상)발간(2004.12.30)
▶향토사료 총람(하)발간
(2005.12.30) ▶포천의 지명유래
(증보판) 발간(2006.12.20)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윤우영
(대진대교수, 연출가)


